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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비뇨기종양학회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2013년이 저물고 2014년 甲午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뇨기종양학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에도 비뇨기종양학회가 학술적인 측면에서 질적, 양적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해에는 甲午年의 의미처럼 역동적인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회장 

안 한 종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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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학술대회 후기

▶ 2013년 제26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일 시 : 2012년 8월 31일(토)
    •장 소 : 대구 인터불고 호텔 엑스코

 08:30-09:00  	 Registration 

 09:00-09:10	 President’s Welcome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회장 안한종 
	 Congratulatory Remarks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 한상원

 09:10-09:50	 Podium Session I 	 좌장: 김형진 (전북의대), 최한용 (성균관의대)

 09:50-10:30	 Special Lecture	 좌장: 안한종 (울산의대) 	
	 Castration resistant prostate cancer: What outcomes do we now want? 
		  Epstein RJ (Kinghorn Cancer Centre, Australia)

 10:30-10:50	 Coffee Break

 10:50-12:00	 Interactive debate	 좌장: 홍성준 (연세의대), 천준 (고려의대) 
	 1. PSA kinetics is a valuable prognostic tool in localized prostate cancer 
	    A. Pros	 정승일 (전남의대) 
	    B. Cons	 함원식 (연세의대) 
	 2.	Intermittent androgen deprivation is the best treatment for hormone-sensitive prostate cancer 
	    A. Pros	 윤석중 (충북의대) 
	    B. Cons	 김선일 (아주의대)

 12:00-13:00	 Lunch 

 13:00-13:40	 Project 2012 Report / 2013 Proposal	 좌장: 변석수 (서울의대) 
	 2012 Report: 이상철, 전성수 / 2013 Proposal: 강석호, 권종규, 오종진, 최석환

 13:40-14:20	 Podium Session II 	 좌장: 김홍섭 (건국의대), 이경섭 (동국의대)

 14:20-15:20	 Symposium I 	 좌장: 김원재 (충북의대), 권동득 (전남의대) 
	 Treatment of non-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1. Peri-operative intravesical chemotherapy; Is it necessary ?	 구자현 (서울의대) 
	 2. Intravesical BCG instillation maintenance; Which is the best way ?	 강석호 (고려의대) 
	 3. Repeat TURB; When and How ? 	 홍범식 (울산의대)

 15:20-15:40	 Coffee Break 

 15:40-16:20	 Podium Session III	 좌장: 유탁근 (을지의대), 전성수 (성균관의대)

 16:20-17:20 	 Symposium II 	 좌장: 김천일 (계명의대), 권태균 (경북의대)  
	 Treatment of renal cell carcinoma 
	 1. RCC with IVC thrombus : Surgical treatment with thrombectomy     
	    A. Pros	 서성일 (성균관의대) 
	    B. Cons	 홍준혁 (울산의대) 
	 2. Immunotherapy in the era of TKI	 김태효 (동아의대)

 17:20-17:30	 2011 KUOS Annual Business Meeting         

 17:30-17:40 	 학술상 시상 및 폐회사 (Adjo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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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6thKorean Urological Oncology Society Congress 요약

<Special Lecture>   Epstein RJ
-Castration resistant prostate cancer: What outcomes do we now want?

It is time to ask: what major gains from CRPC treatment - survival duration, quality of life 

(QoL), affordability - are we seeking over the next 70 years? Should prevention or control 

be the key aim? What clinical research designs should we pursue to achieve this?

<Interactive debate>
PSA kinetics is a valuable prognostic tool in localized prostate cancer 란 주제에 대해서 전남
의대 정승일교수가 찬성, 연세의대 함원식 교수가 반대의견으로 발표를 하였다.

PSA 측정은 전립선암환자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이며 치료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생존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1980년대 PSA의 등장으로 전립선암의 치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혈청 PSA는 지난 20여년

간 무증상전립선암의 조기발견으로 저병기암으로 stage migration을 초래하였으며 예후측정과 추적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전립선질환이나, 염증 및 외상 등으로 인해 정상전립선구조의 

파괴가 있을 때 혈중 PSA 가 상승되게 된다. 진단과정에 있어서 임상에서 흔한 전립선증식증 또는 염증

과 같은 비암성질환이 PSA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PSA 와 비교하였을 때 전립선암의 광범위한 이

질적인 생물학적 특성은 1회의 PSA 측정치만으로는 진단 및 예후적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PSA 검사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PSA kinetics 즉 시간에 따른 PSA 변화율을 측정하는 

방법(PSA velocity (PSAV), PSA doubling time (PSADT))이 나오게 되었다. 

PSA 의 문제점중의 하나가 전립선암진단 시낮은 민감도를 들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PSA 

kinetics 중에서 PSAV를 전립선암 발견에 사용할 수 있다.PSA 4-10ng/ml 구간에서는 PSAV가 

0.75ng/ml/year 이상에서 전립선암을 의심해 볼 것을 권장되며 PSA 4ng/ml이하이고 젊은 남성에서는 

0.4ng/ml/year 를 threshold 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함원식 교수는 PSAV 가 

PSA 단독 검사에 비해 추가적인 이득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정승일 교수는 전립선암 진단과정에 PSAV가 한번의 serum PSA 측정에 추가적인 이득이 있느냐는 논

란이 있지만 5ARI 를 복용하는 환자들에서는 PSA kinetics 적용이 의미 있는 전립선암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그는 전립선암의 생물학적 특성은 개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여 PSAV, 

PSADT 모두 맞는 것은 아니지만 국소전립선암에서 PSA kinetics 는 예후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

고, 또한 치료전 PSAV는 고등급의전립선암을 예측하고 RP 와 RT 후의 생화학적 재발 및 생존을 예측

하는데 기능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치료전PSAV >2.0 ng/ml/year 인 경우는 치료 후 생화학적 재발 및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국소전립선암에서근치적치료 후 생화학적재발을 보인 

환자에서 짧은 PSADT은 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고위험군을 예측하게 만들어 적절한 치료가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주장으로 PSA kinetics의유용성을 주장한 반면 함원식 교수는 PSAV, PSADT측정법, 측정

기간에 따른 문헌에 따라 차이점이 있어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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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ittent androgen deprivation is the best treatment for hormone-sensitive prostate 
cancer 란 주제에 대해서 충북의대 윤석중 교수가 찬성, 아주의대 김선일 교수가 반대의견을 펼쳤다.

전립선암의 호르몬 치료법은 전이성전립선암의 치료에 있어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호르몬 민감성 전립선암 동물실험모델을 통해 Intermittent androgen deprivation 이 호르몬 불응성

으로 변화되는 시간을 늦춰 생존율을 호전시킬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이후로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

해 이을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윤석중 교수는 최근 잘 디자인 되고 장기간의 추적관찰

을 시행한 무작위 대조시험 결과를 발표하였고 종합해서 볼 때 국소 또는 국소진행 전립선암에서는 IAD 

는 continuous androgen deprivation 에 비해 생존율은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삶의 질 면에서 장점

을 보이며, 약물투여량을 최소화하여 호르몬 치료법의 장기적인 부작용을 최소화 하며 의료비 지출 감

소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전이성전립선암에서는 국소 또는 국소진행 전립선암에 비해 빠른 진행에 의한 

불량한 예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AD 의 장점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김선일 교수

는 IAD 가 CAD 에 비해 생존율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작위 대조시험

에서 제시하는 프로토콜과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프로토콜에 대한 비판적인 재평가가 이루어 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roject 2012 Report / 2013 Proposal>

Utilization Trend of Partial nephrectomy for the Treatment in Renal Cell Carcinoma in 

Korea / 전성수 (성균관의대)

전립선암세포주와도세탁셀 내성 전립선암세포주에서의유전자칩을 이용한 유전자 발현양상 분석 및 예

후 예측인자의 개발 / 이상철(서울의대)

Mouse 방광 내 항 beta-Defensin 2 항체 주입이 BCG의 세포 내재화에 미치는 영향 / 권종규 (중앙의대)

TGF-b/Smad3에 의한 전립선 암줄기세포 조절기전 연구 / 오종진 (차의대)

Identifying the Emerging Role of Adipokine in Predicting the Severity of the Renal Cell 

Carcinoma / 최석환 (경북의대)

신장암 주위 가성막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연구 / 강석호 (고려의대)

<Symposium I>
Treatment of non-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1. Peri-operative intravesical chemotherapy: Is it necessary?

비근침윤성 방광암에 대한 수술 직후 방광내 항암치료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고 변화된 가

이드라인을 소개하였다.동물실험에서 항암제의 용량도 중요하지만 주입 시간이 이를수록 더 효과적이

라는 결과가 보고되었고,임상 연구들에서도 TURBT 후 이른 시간에 항암제 주입이 효과적이라는 결과

들에 의거하여 항암제 주입은 24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2000년대 말까지 각종 가이드라

인은 모든 환자에서 TURBT 후 즉각적인 방광내 항암제 투입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저 위험군에서는 즉각적인 방광내 항암제 투입이 효과적이지만,특히 고위험

군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2. Intravesical BCG instillation maintenance: Which is the best way?

BCG의 유지요법은 많은 연구들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가장 효율적인 스케쥴은 아직 정립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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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케쥴은SWOG regimen으로, 6주 간 매주 induction 후 총 3년 동안 3, 6, 

12, 18, 24, 36개월에 3주간 유지요법을 하는 것이다.그러나 부작용에 의해 많은 환자들이 중도 포기하

므로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치료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Repeat TURB: When and how?

Muscularispropria가 발견되지 않은 High grade and/or T1 tumor, T1 high grad tumor, 

concomitant CIS, Ta high grade의 순으로 restaging TURBT를 시행하기를 권하였다.

1차 TURBT 수술 소견과 환자 회복정도를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결정하며 대개 2주 후부터 한달 내에 

시행한다.방광암의 진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6주 이상 지연시키지 않는다.

<Symphosium II>
RCC with IVC Thurombus: Surgical Treatment with thrombectomy Pros & cons

심포지움 II에서는 신장암환자 10%에서 관찰되는 하대정맥 종양혈전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 졌다. 삼성병원 서성일 교수와 아산병원 홍준혁 교수가 각각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발표

하였는데 우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종양 혈전을 제거 함으로써 종양 혈전의 확산을 

방지 하고 신세포암의 제거와 동시에 색전증의 예방, 출혈의 최소화 및 혈역동학적 안전과 주요장기의 

허혈을 막기 위해 시행된다고 하였으며, 수술 술기 및 마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술 관련 사망률이 4% 

정도로 일반 근치적 신절제술의 위험도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타 장기 전이가 없는 환자

에서 수술적 치료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향상 시킬 뿐 아니라 혈전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부종, 심부전, 

복통, 혈뇨 등의 증상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수술적인 치료에 부정적

인 측면으로서는 종양혈전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약 절반이상이 이미 발견되지 않은 전이를 가지고 있

으며 수술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년 암 특이 생존율이 50%정도이고 혈전 정도에 따라 수술관련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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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 사망률이 증가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최근 사용되어 지고 있는 표적치료제의 효과를 전이가 없는 

환자와 전이가 있는 환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우선 전이가 없는 환자의 경우 몇몇 연구에서 종양 혈

전의 크기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고 하여 수술이 힘든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다고 하였

으며,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종양감축수술은 환자 생존율 개선에 도움을 주지 않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환자에서 표적치료를 시행 시에 평균생존율이 약 1년정도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종양

혈전을 동반한 신장암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 및 표적치료는 어느 정도 환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추정

되나 대상 환자를 선정함에 있어 세심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mmunotherapy in the Era of TKI

고용량 IL-2 의 결과 및 현재 연구진행중인 면역 치료제에 대한 동아대 김태효교수의 발표가 있다. 요약

해보면 고용량 IL-2 의 치료는 완전 관해 및 부분 관해가 각각 7%, 8% 정도를 보인다고 하여 표적치료

에 비해 치료목적 측면에서 부합된다고 하였으나 합병증의 발생 빈도가 높고 중증도 3 또는 4의 독성이 

관찰되어 부작용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차 치료제로 충분히 고려 해 볼만 하다고 하였

다. 또한 새로운 면역 치료제로 Checkpoint inhibitor인 CTLA-4, PD-1 antibody도 소개 되었는데 각

각은 몇몇 연구에서 전체생존기간은 증가시키나 무진행 생존기간에는 영향이 적어 앞으로 연구가 필요

한 실정이다라고 하였다.

01. Richard Ep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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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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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함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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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윤석중 

            

05. 김선일 

            

06.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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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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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강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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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권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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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종진 

            



Vol. No  2014_1 • 15

            

            

            

11. 최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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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자현 

            

13. 강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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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홍범식 

            

15. 서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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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홍준혁 

            

            

17. 김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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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비뇨기종양학회지 학술상 시상내역

공모논문 6편이 접수되었으며 학술위원들의 심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모논문 대상과 우수상을 선정함.

공모논문 대상 

논문제목: Sex Hormone-Binding Globulin Concentration in Patients with Prostate Cancer 

Treated with Radical Prostatectomy 

저자: Myungsun Shim1, Cheryn Song1, Jintaek Park1, Minkyu Kang1, Moo-Song Lee2, 

Jongwon Kim3, Hanjong Ahn1 

소속: Department of 1Urology and 2Clinical Epidemiology & Biostatistics,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3Department of Urology,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Seoul, Korea 

공모논문 우수상 

논문제목: 서울대학교 전립선암 병기 계산기: 다기관 코흐트를 통한 일반화 검증 및 2013년 Partin 테

이블과의 비교 

저자: 정창욱, 변석수, 이은식, 이상은, 정병하1, 최영득1, 최한용2, 이현무2, 안한종3, 황태곤4, 이강현

5, 김원재6, 정문기7, 천준8, 김형진9, 정태영10, 권태균11, 조진선12 

소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3울산대학교 의과대학, 

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5국립암센터, 6충북대학교 의과대학, 7부산대학교 의과대학, 8고려대학교 의

과대학, 9전북대학교 의과대학, 10서울보훈병원, 11경북대학교 의과대학, 12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뇨

기과학교실 

우수연제 발표상은 각 session 별로 다음과 같이 선성됨.

Session 1

논문제목: Bisphosphonate-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in cancer patients: National 

Cancer Center’s experience

저자: 정재영, 박주영, 최성원, 김은경, 김성한, 서호경, 정진수, 이강현

소속: 국립암세터 비뇨기과

Session II

논문제목: Generation of potent cytotoxic T lymphocytes against bladder cancer cells by 

dendritic cells loaded with dying T24 bladder cancer cells

저자: Eu Change Hwang1,2, Hae Su Lee2, Dong-Deuk Kwon2, Hyun-Ju Lee1, Je-Jung Lee1,3,4

소속: 1Research Center for Cancer Immunotherapy, 2Department of Urology, 3Department 

of Hematology-Oncology, Connam National Univeristy. Vaxcell-Bio Therapeutics

Session III

논문제목: 표적치료시대에 종양감량 신절제술을 통해 생존기간이 향상되는 환자를 예측하기 위한 술 전 

인자분석

저자: 유달산1, 정인갑1, 이재련2, 송채린1, 홍범식1, 홍준혁1, 안한종1, 김청수1

소속: 1울산의대 비뇨기과학교실, 2내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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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상임이사회 회의록

일시: 2013년 8월 30일 (금) 

장소: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

참석: 안한종, 김형진, 전성수, 백성현, 김홍섭, 조진선, 이형래, 변석수, 박홍석, 권동득, 주관중, 권태균, 

김선일, 함원식, 곽  철, 김세중, 천준 - 17명

불참: 이강현, 박동수 - 2명

토의 사항

1) 총무위원회

   1. 2013-07-19 ~ 07-21 도쿄 제2회 한일 신장 연구회 모임 참가 보고

A.	Metastatic RCC를 중심으로 Survival 관련 공동연구 하기로 함

B.	일단 엑셀 파일로 연구가 가능한 병원을 중심으로 12월 말까지 정리해서 보내기로 함 (신장암 

DB 사업과 별도로 진행)

C.	내년 1st Asian kidney cancer symposium (July 20, 2014)에 10명 이상 참가하기로 함

   2. 비뇨기병리연구회 지원- 2013년 9월 동아시아비뇨기병리학회에 식사비 정도로 300만원 예정

   3. 2014-03-30 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연세대학교로 확정

   4. 2014-08-30 대한비뇨기종양학회 가을학회 - 전주에서 진행하는 것을 부회장 김형진 교수가 알아

보기로 함

2)재무위원회

   1. 감사결과 보고

A.	수입, 지출과 영수증 등에 문제 없음

B.	연구비 증액, 해외학회 젊은 연구자 지원 등은 잘 하고 있음

C.	일부 위원회는 좀 더 열심히 활동할 것

3)학술위원회

   1. 비뇨기종양학회 - 내비뇨기학회 공동심포지엄 준비함

   2. 추계학술대회 

A.	공모논문 6편이 접수되었으며 심사에 따라 대상과 우수상을 선정함.

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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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학회 발표는 증례 2편을 포함해서 총 26편의 초록이 접수

   3. 내년 MDC는 오전은 한일신장암 연구회에로 오후는 TRUS Bx consensus meeting으로 예정

4)편집위원회

   1. 8월호 학술지 발간함

   2. 대한전립선학회 및 종양학회의 편집위원 분리하였음

   3. 대한전립선학회와 회의하여 이후 매 학회지 마다 원저 2편 투고약속 받음

   4. 의편협 가입 완료되었고 12월경 KoreaMed 및 KoreaMed Synapse 참여 가능

   5. 2013년 과총 학술지 평가에서 56.5점을 획득함 

A.	몇 가지 개선점에 따라 수정 예정

B.	권고에 따라 학술지 표지에 영문 제목을 크게, 한글 제목을 작게 부가하기로 함

C.	Pdf가 아닌 일반 웹페이지 형식으로 일반 인터넷에도 검색 및 접근되도록 하는 것도 추후 과총 

지원 2천만원을 받게 되면 고려해보기로 함

5)연구위원회

   1. 2013년 학회 지원 연구비 선정

A.	11개 과제 응모 (기초 4, 중개 2, 임상 5) - 연구비 지원도 4개로 확대함

B.	선정 과제 4개

구분 소속 이름 과제명

기초 중앙의대 권종규
Mouse 방광 내-defensin 2 항체주입이 BCG의 세포 내재화
에 미치는 영향

기초 차의대 오종진 TGF-b/Smad3에 의한 전립선 암줄기세포 조절기전 연구

중개 경북의대 최석환 아디포카인과 신장암의 중증도 관계 규명

임상 고려의대 강석호 신장암 주위 가성막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연구

   2. 학회주관 전향연구 (I)  

A.	연구주제: Effectiveness of propiverine on the recovery of urinary continence after 

radical prostat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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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참여 14개 명단

연번 소속 이름 연번 소속 이름

1 서울대 곽철 8 고려대 박홍석

2 전남대 권동득 9 동아대 성경탁

3 경북대 권태균 10 울산대 안한종

4 계명대 김천일 11 충북대 윤석중

5 전북대 김형진 12 한양대 이승욱

6 대구가톨릭대 박재신 13 성균관대 전성수

7 울산대 박종연 14 인제대 정재일

C.	아산병원 IRB 심사 중이며 통과 되는 대로 다기관으로 시작하기로 함

   3. 학회주관 전향연구 (II) 

A.	연구주제: The efficacy, safety and practice pattern of hormonal treatment in Korean 

prostate cancer patients 

B.	다기관 관찰연구이며 ITT로 진행 예정: 300명 환자를 1년간 등록 예정 

C.	종양학회 이사진을 대상으로 참여 의사와 등록 가능 인원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조사함

24개 병원에서 400명 이상의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됨. 예정 환자수를 초과하여 회장님과 상의하여 참여 

센터를 다음과 같이 15개로 선정함. 선정 기준은 환자가 평상시 많아서 임상연구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

던 서울의 주요 센터나 등록 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인 센터를 제외한 병원 15개를 위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함. 

공동연구자: 14개 센터

연번 소속 이름 연번 소속 이름

1 전남대 강택원 8 충북대 윤석중

2 경북대 권태균 9 국립암센터 이강현

3 전북대 김형진 10 한림대 이영구

4 건국대 김홍섭 11 순천향대 전윤수

5 원광대 박승철 12 한림대 조진선

6 대구가톨릭대 박재신 13 성균관대 주관중

7 울산대 박종연 14 가톨릭대 홍성후

D.	최종 연구계획서를 완성 후 참여 센터에 보내 연구 진행 예정

6) 진료지침위원회

   1. NCCN 형식에 EAU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일본 가이드 라인을 참조

   2. 기간적으로 기존 전립선암 가이드라인 개정 증보 형식으로 하되 한국 데이터를 정리하여 추가하여 정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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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학회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주관의 가이드라인 공식 요구가 있어 이를 고려 정리 중

7) 보험위원회

   1. Degaleix (Firmagon○R, GnRH antagonist) 급여 결정을 위한 학회 의견 요청에 답신

   2. Docetaxel 요양급여기준 변경 – 기존 3주 요법 외에 weekly 요법도 허가

   3. 케토코나졸 급여 중지

8) 홍보위원회

1.	블루리본캠페인 진행 상황 (2013년 8월 14일 현재)

2.	블루리본 홍보 영상은 조기검진 +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하고 구성에 따라 종양학회장 또

는 홍보이사가 나오는 것을 고려하기로 함

3.	담당 업체를 엔자임에서 다른 곳도 고려해보기로 함

9) 국제교류추진위원회

현안인 한일 신장암 연구회 공동연구 및 내년 한일 신장암 연구회 모임의 추진을 위해 일본 신장암 연

구회 측과 지속적으로 이메일 교신.

(내년 3월 춘계학회 전날 예정인 한일 신암연구회 모임 초정 메일 전달, 10명 예정인 참석자 명단 파

악, 일정 전달, 지원 범위 고지 등) - 학술과 공조하여 빨리 연락 진행하기로 함

10) 협력윤리위원회

11) 정보위원회

학회 웹하드가 여전히 활용도가 떨어져 학회 홈페이지에 자료를 보관하기로 함

12) 간행위원회

제 3호 "KUOS 뉴스레터" 발간 배포함 (8월 31일 학술대회 1주 전)

13) 기획위원회

내년도 한일 신암 연구모임 및 한일 전립선암 연구모임 관련하여 과제 준비 

9월 중순 이전에 2차 기획위원회 개최 예정 

국제교류위원회와 공조하여 다양한 SIT 기획 예정 

14) 전립선암 DB 위원회 진행사항

올해 (2013년) 사업 일정 관련

•	DB 위원회 개편 

•	2013년 7월까지 Protocol 확정

•	2013년 11월 말일까지 입력 (2006년부터 2010년 자료)

•	2014년 춘계 학술대회 때 자료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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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Endourology 학회 공동심포지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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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송년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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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중인 회원으로부터의 소식

In Johns Hopkins Medical Institute

부산대 박성우

작년 이맘때쯤 여러 고민에 빠져있었습니다. 해

외 장기 연수라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가장 후회하

지 않을까. 아직 그 답을 얻은 것은 아니나 후회하

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 연수지를 결정하

고 가족을 너무 배려하지 않은 것 같아 미안했지만, 

가족 모두가 현재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연수지는 

Johns Hopkins Medical Institute이며, 미국 동부

의 볼티모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전 두 차례의 단기 연수가 이번 장기 연수

를 계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5년

에 Cleveland Clinic의 Dr. Novick과 2009년에

는 내비뇨학회의 해외연수장학생으로 선발되어 UC 

Irvine의 Dr. Clayman의 지도하에 각 병원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기에 연수 생활에 대한 막

연한 동경은 가지지 않고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경

험한 Cleveland Clinic의 경우 비뇨기과의임상진료

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 자부하는 병원이며, 특히 The old building of Johns Hopkins seen at d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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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진료의 도입 등은 단연 압

도적입니다. 반면에 UC Irvine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붐비지도 않는 병원이나, 내비뇨 수술 및 관련 교육

은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으며 모든 구성원들의 창조

적인 면을 극대화하는 병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번 Johns Hopkins는 소속의 일원인 fellow로서 일

하게 되어 좀 더 내부적인 면까지 알 수 있었는데, 말

로만 듣던 업적들보다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제도가 더욱 대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미국 내 rank No. 1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

였습니다.

비뇨기과 전공의 3명 모집에 매년 미국 각지의 우수한 지원자들이 모이는데 올 해는 약 260명이 서류 

접수하고 1차 면접까지 34명이 걸러졌는데, 대부분 각 지역의 top class 성적의 의대졸업자들이었습니

다. 근래 한국에서는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자가 없어서 모두가 힘든데, 사뭇 다른 분위기에 부럽기도 했

구요.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가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전공의의 생활은 다른 과에 

비해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러나, conference 및 수술 시간 등에서는 너무나 적극적입니다. 비뇨기과 

관련 수가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전문의 이후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전공의 6년간의 생

활은 자기발전에 투자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저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Misop Han 교수 지도

하에 clinical fellow로서 20,000례가 넘고 30년 이

상 경과한 radical prostatectomy data의 통계 분

석 및 논문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데

이터가 교과서의 Prostate cancer관련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논

문 하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고, 

co-author들에 의한 수정이 너무나 객관적이고 철

저하게 진행되어 evidence based되지 않은 개인적

인 고집은 철저히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

약병리결과 등에 자문이 필요하면 Dr. Epstein 같

은 대가들에게 이메일 하나 보내면, 거의 즉각적으

로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수직 관계에 익숙

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학문을 

접하고 대하는 자세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달간의 Robotic training course를 원내 Minimally Invasive Surgical Training & 

With Professor Han i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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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Center (MISTIC)에서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곳의 전공의들이 주 대상이고, 신

형 다빈치까지 총 3대의 로봇을 사용 가능한 center라서 원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제한적이었으

나, 책임자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부탁하여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Urobotics라는 Robotic instruments 개발팀과 공동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소는 다빈치 로봇의 여러 

instrument 개발과 관련하여 Intuitive사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을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수라는 직함을 단지 수 년이 지났지만 여기에서는 단지 fellow이기에 기본적인 fellow로

서의 job도 하고 있습니다.

Johns Hopkins 비뇨기과는 (James Buchanan) Brady Urology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이 Brady 

동문의 소속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Grand Round시에는Dr. Walsh, 현재 과장인 Alan 

Partin, Ballentine Carter외에 andrology의 Arthur Burnett, Pediatrics의 John Gearhart 등 모

든 의국원들이 Brady tie를 메고 아침 7시부터 2시간 가량 정해져 있는 테마의 conference와 special 

lecture 등을 합니다. Mortality & Morbidity conference에서는 각 파트별Clavien classification

에 맞춘 통계 자료를 매달 보고합니다. 수술 예정 환자들을 대상으로 Indication conference, 막내 

faculty가 맡았던 잡다한 환자들을 review하고, Journal club, 전공의들이 한가지 테마에 관련하여 몇 

명씩 초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 석학들이 그 새벽에 와서 이들만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논

쟁하는 것을 특별한? 대접 없이도 응하는 것이 이들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에는 비뇨기과의 다른 section인 Basic research 교수 및 관련 인원들이 conference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multidisciplinary conference

가 oncology 관련 각 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

여 열립니다. 비정기적으로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Resident Talk이라

는 전공의들만을 위한 자리도 있는데, pathology, 

radiology, oncology, 등의 교수들을 초빙하여 강

의하고, 물어보고, 자유롭게 discussion하는 자리

도 있습니다. 

Clinicalfellow지만 수술이나 다른 스케줄이 없을 

때에는 basic research를 하는 여러 lab 중 하나

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Johns 

Hopkins를 지탱하는 많은 Asian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Indian, Chinese, Japanese 들이 대부

분이며, 비교적 한국인은 아직 드문 것 같습니다. 수

술장은 robot 수술 외에 open surgery도 비교적 

많은 편이며, 몇 가지 수술에 치중하기 보다는 비뇨

기과 영역의 모든 수술이 고르게 분포되는 편이었습

니다. 특히, 한국에서 증례가 드문 Robot assisted With My son in Guggenheim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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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aroscopic retroperitoneal lymphadenectomy는 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Hopkins의 

rising star 중 한 명인 Dr. MohamadAllaf가 주로 집도하며, technique 및 stage I NSGT indication

에 대한 confidence가 확고하였습니다. Robot assisted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는 약 

10명 이상의 staff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cryotherapy와 brachytherapy도 간간히 시

행하고 있습니다. Radical cystectomy는 주로 open surgery로 시행되며 ileal conduit을 많이 이용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3살짜리 사내와 부인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유치원 다니는 아들과 미국 여행을 하는 것

은 그렇게 만만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바쁜 생활의 한국에서 많이 보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에 적잖게 

당황하기도 하였구요. 병원은 볼티모어에 위치하나 치안이 좋지 않아 집은 차로 약 40분 거리에 떨어진 

안전한 곳에 얻었습니다. 다행히 한국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가까이 있어 어렵지 않게 한국 물품들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 치안이 좋고, 학군이 좋다는 소문에 연수자들이 늘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여행은 이전 연수 때 서부 지역을 많이 섭렵하였기에 주로 동부 쪽으로만 간간히 갔었는데, 다

들 아실만한 유명한 곳 외에 Williamsburg라는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 모 항공사 광고에 등

장 후 한국에도 알려지기 시작한 곳인데, 미국 역사의 시작 지역이라 소개할 수 있으며, 한국의 민속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인이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 중 항상 top에 오르는 곳이라고 합

니다. 인근에 Busch garden이라는 미국 전통 놀이 공원도 있는데, 마침 방문시에는 크리스마스 시즌

을 맞이하여 십만개가 넘는 전구를 이용한 쇼와 야간 개장을 하고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시는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에게 현재의 상황은 힘들고 암울하게 느껴질 수 있

으나, 머지 않아 수가 현실화 및 재반 상황들의 개선으로 밝은 미래가 오리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저

의 연수로 인해 힘들어졌을 여러 부산대학교 의국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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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대한endourology학회 공동심포지엄이 2014년 1월 
25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	 제 12회 다학제 통합컨퍼런스Multidisciplinary Conference 가 2014년 3월 
29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	 종양집담회가 2014년 5월 9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	 제27회 정기학술대회가 2014년 8월 30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공지사항




